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족한 저를 이렇게 뽑아주셔

서 감사의 말 을 올립

니다. 포장업계 및 포장학과

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

한용교포장인상의 이념에

걸맞게 이번 기회를 발판삼

아 더욱 정진하는 학생이 되

도록 하겠습니다.”

제9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

부문으로 연세 학교 패키징학과 3

학년인 강동호 학생이 수상했다. 

처음 포장을 접할 때 매우 생소한 분야 다는

강동호 학생은 연세 학교 패키징학과가 국내

유일한 최초 4년제 학이라는 것과 여러 학문

이 접목 되어있는 응용학문이라는 점 때문에 전

공과목에서 주저없이 이 학과를 선택했다.

“포장산업의 가장 큰 매력은 미지의 분야라는

것”이라고 강조하는 그는“제품의 질에 비해 포

장은 소홀히 되어 왔던 것은 사실”이라며“작은

변화만으로도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점

이 포장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매력이

라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  

완충포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동

호 학생은“완충포장은 제품을 효율적으

로 손상없이 보호하여 소비자에게 전

달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”

이라며“제품 전체 생산라인에서

가장 먼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

분야라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즉 완충포장이 적절하지 못해 과

, 과소 포장이 발생하는 것에 해

그는 이 분야야 말로 무한한 가치를 창

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. 

강동호 학생은 졸업 후 미시간 주립 학원에

서 물류, 완충 분야에 해 공부할 계획을 가지

고 있다. 

또한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전문요원으

로 활동한 뒤 박사학위를 받는 등 패키징 관련

공부를 끝까지 해 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포부를

밝혔다. 강동호 학생은 포장관련 단체가 학생들

이 현장실무를 배우며 지식을 쌓도록 배려해주

길 바라고 있다.

강동호 학생이 전문적인 지식을 토 로 포장

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그날까지 그의

행보에 관심이 가고 있다.

이한얼기자

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포장산업에 매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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